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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아티스트의 등용문, VH어워드가 3회를 맞았다. 그랑프리 
주인공은 서동주의 <천개의 수평선> / 김재석

제3회 VH어워드의 그랑프리를 수상한 서동주 작가

제3회 VH어워드가 2월 19일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 
마북캠퍼스에서 열렸다. VH어워드는 이곳에 있는 미디어 월 
‘비전홀’에 전시될 미디어아트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전 
형식으로 개최된다. 비전홀은 가로 24m, 세로 3.6m에 이르는 
미디어 월로 연간 4만 명이 방문하는 장소이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일반 영화관의 화질보다 8배가 우수한 초고해상도의 
화면을 구현해 새로운 이미지와 사운드를 실험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제공한다. 또한 상하좌우로 소리의 이동을 느낄 
수 있는 3D 사운드시스템을 적용해 시청각적인 웅장함과 
몰입도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 2013년에는 레드닷 디자인상 
이벤트 디자인, TV 영상 애니메이션, 기업영상의 3개 부문에서 
최우수상과 본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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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주 <천개의 수평선>

올해 VH어워드는 마틴 혼직(아르스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시니어 디렉터), 베른하르드 제렉세(미디어아트 전문 큐레이터), 
최두은(큐레이터) 등 미디어아트 분야에서 명망 높은 미술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최종 후보에는 서동주 조영각 최찬숙 
작가가 올랐다. 심사위원은 이들의 작업이 “어느 문화권에 
전시해도 어울릴 글로벌한 작품”이라고 호평했다. 서동주의 <천 
개의 수평선>은 종이책을 넘기는 반복적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리와 이미지 등을 부분적으로 촬영해 수평선의 이미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조영각의 <Highway Like 
a Shooting Star>는 인공지능이 학습하며 만든 이미지를 
통해 근미래적 환경에서 인간의 역할과 의미를 고찰하며, 
최찬숙의 <Black Air>는 자신이 점령한 땅을 다루는 인간의 
이분법적 단상과 비판적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랑프리로는 
서동주의 <천 개의 수평선>이 선정돼, 상금 3천만 원을 
부상으로 받았다. 심사위원단은 <천 개의 수평선>이 “책이 
갖는 수평선이라는 성질을 고화질 렌즈를 통해 시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며, 디지털 포토그래피만의 기술적인 복잡성과 관객을 
몰입하게 만드는 강렬한 3D 사운드가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서동주는 “비전홀의 특수한 공간성 때문에 수평선을 바라보는 
관객은 미세함보다는 광활한 스케일을 느끼게 된다. 관객 스스로 
자신의 몸과 의식 안에서 발현되는 어떤 정서적 상태에 집중하고 
그것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원한다”고 작품의 제작 의도를 
설명했다.

조영각 <Highway Like A Shooting Star>

최찬숙 <BLACK AIR>

VH�어워드는 비전홀에 작품을 전시할 기회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미디어아트 기관에서 멘토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최종 후보 작가 3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품 제작비 3천만 원을 사전에 각각 지원했고,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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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스일렉트로니카센터의 멘토링 교육을 3주간 실시했다. 
시상식 이후 3월부터는 약 1년간 현대자동차그룹 비전홀에서 
출품작을 상영할 수 있으며, 9월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개최되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에도 출품작을 상영하게 된다. 
VH어워드는 미디어아티스트의 국제 무대 등용문으로 발돋움 
중이다. 제2회 그랑프리 작품인 김형규의 <바람을 듣다_경계의 
저편>은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딥스페이스 8K> 등 유명 전시에 
출품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조원홍 현대자동차 고객경험본부장 
부사장은 “VH어워드와 현대자동차그룹의 비전홀이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실험적 감각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3회 VH어워드 수상자. 왼쪽부터 서동주 최찬숙 조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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